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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무더운 여름이 가고 결실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느슨해졌던 우리의 신앙 

을 깨워 다시 일어나십시오(살전 5:6). 특별히 다음 주일은 교회설립 5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주 

님의 은혜와 계획 가운데 세워진 충현교회가 복음 안에서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음을 감사 

하는시간이 되어야합니다. 동시에 “주는그리스도시요살아계신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 

16:16)라는 신앙고백이 교회의 기초가 되고 있는지 철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교회설립 기념주 

일을 맞아 2.3부예배는 온 가족이 함께 하는 가족연합예배로 드리며 1~5부예배 시에는 2011 

년 제6차 성찬식이 진행될 예정이니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예배 시에는 교회설립을 

기념하는특별찬양이 준비되었으니 모든성도의 참석을바랍니다. “또만물을그의 발아래에복 

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 

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엠 1:22~23). 

회개가 있기 전에는 참다운 신앙이 아니다 

(마 4:17). 예수님께서 세%에 오심으로 천국 
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이 임하였는가? 예수 

님은 우리 죄악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몸이 찢겨 죽으심으로 천국에 들어 

가는 문까지 열어주셨다.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 

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약속의 자손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 

나님이심을 보여주시면서 천국을 모든 인생들에게 아주 가깡게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의 맛을 보면서 사는 유대인들을 

통하여 마침내 온 세상 사람이 천국이 가까이 임하였음을 알게 하셨다. 그런데 
천국문에는한가지 조건이 있다. 오직 의인만이， 거룩한자만이 들어갈수가 

있대요 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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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곱은 자기 혼자 뻗옐로 가지 않았다. 자기 집안 사람과 함께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방 신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옷을 바꾸고 함께 가자고 하였 
다(행 16:31). 요셉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었다. 세밀하게 미리 미리 알려 
주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어 가셨다.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 

시고아버지와형제들에게 고하게 하셨다. 이 꿈을마옴에 품은사람은요셉의 
아버지 야곱이었으나 막상 요셉을 잃게 된 순간에 그 꿈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었다. 이것이 인생이다. 아브라함과 이삭， 이삭의 아틀인 에서와 야곱의 복 
잡한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뭇을 이루어 가셨고 각각의 상황II서 그 
들은 순종하였다{창 15:12-13, 28:13-16).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묻고 또 물 
으며 전통의 길 걷기를 고집하고 있다. 

f요늘 찬g뼈l배 시 저없f 측씁세례식암oμ.1/，례식은 오후’3시 갈릴라흘 

4 일(후) 교외멸멀 끼념푸일(2 ， 3부 1t흑연맙때배) 및 특별띤앙(면햄빼 

I 일(우) 멍11당외(우요2부에빼 무) 

24 일(토) 피택짜교육 훌강쩨배(오후 31\1)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충현교회에 부어주셨다. 무엇을 원하는지 몰 

랐지만 분명히 원했던 것， 지금도 두렵고 떨림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하나 

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무서운 

일이다. 내가 원하면 내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히는 실오라기 같은 교만은 나 

로 하여금 감사보다는 두려움을 더 많이 보게 한다. 패가 십자가에서 죽어지 

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나’ 를 보지 않으시고 ‘죄인인 나’ 를 위하여 대신 죽으 

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 흘리심을보신다면우리는하나님께 죄송할뿐두려 

운 것은 없다(요일 4:14-16), 아직도 꽤7f 살아 있기에 주님의 십자가를 감 

사함으로 님랜낼 수 없는 것이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의 약속 

을 받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살았으나 그 사랑과 보호를 늘 몸으로 체험 

하면서도 감사하며 살지는 못하였다. 일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감사한다(창 35:1),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 아는 것보다는 믿고 감사하며 순종 

하기를 원하신다. 순종은 인간의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아담의 

죄로 물들어 버린 우리는 불순종의 자식들이기 때문이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다. 야곱은 이 일에 대하여 모르 

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그저 슬픔속에 살았다. 하나님께서는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준비하시고 이루어 주셨다{창 46:2-4), 이것이 바로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수 없는십자가의 길이다. 보통죄인중에 가장선한사람이 아닌， 하나 
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피 훌려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이다. 하나님 
은 그의 돼하신 자들에게 향상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대수 1:9 ; 요일 
4:18 ; 계 1:17),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언제나 어디에나 있다. 아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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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ORTANCE OF REMEMBERING 

(17)Though the fig tree does not bud and there are no grapes on the vines, 
though the olive crop fails and the fields produce no ‘φod， 

though there are no s.heep in the pen and no cattle in the stalls, 
(18)yet 1 will rejoice in the LORD, 1 will be joyful in God my Savior. 

(19)The Sovereign LORD is my strength; he makes my feet like the feet of a deeη 

he enables me to go on the heights. For the director ofmusic. On my stringed instruments. 
(Habakkuk 3:17-19) 

T here s no doubt we are |iving in the end times! Our WO「|d s 

economic, political , and religious fabrics are filthy. Natural 

and unnatural disasters are tearing our world apart. The level of 

human sinfulness is increasing; violence , inequity, and 

wickedness are rampant. Evil situations surround God’s people, 

very much like what Habakkuk experienced before 

Nebuchadnezzar first invaded Judah. Habakkuk was not a famous 

prophet, but God commissioned him to announce His intention to 

punish Judah by their coming deportation into Babylon. Habakkuk 

didn ’t understand why God was allowing wicked practices to 

continue in Judah, “ How long, 0 Lord, must 1 call for help, but 

you do nöt listen? Or c미 out to you, ’Violence! ’ but you do not 

save? Why do you make me look at injustice? Why do you 

tolerate wrong? Destruction and violence are before me; there is 

strife, and conflict abounds . Therefore the law is paralyzed, and 

justice never prevails . The wicked hem in the righteous, so that 

justice is perverted"(Hab. 1 :2~4). Besides not understanding why 

God was permitting the increase of evil in Judah to go 

unpunished, Habakkuk also didn ’ t understand how God could 

justify using Babylonians, a people more wicked than the Jews, 

to punish the Jews, " Why are You silent while the wicked 

swallow up those more righteous than themselves?" (Hab. 1: 13) 

Habakkuk trusted God, yet was perplexed. Many of today ’s 

Christians are feeling exactly the same way because they see the 

world intent only upon dishonest gain, and on shedding innocent 

blood and on practicing oppression and extortion . They see 

Churches distorting God ’s Word; emphasizing physical 

improvements like happiness and success. They see misguided 

believer’s not practicing true faith; striving for worldly riches. Our 

God is the author of spiritual transformation! 

Right now, we ’ re living in a world where the majority of 

Christians don ’t practice their faith . There is no righteousness in 

our governments. Humanity is falling deeper into sin. The earth is 

filled with disasters. Church leaders are forgetting to look at the 

Bible, but instead focusing on the dire situations in front of them 

Things don ’ t look good now, and the future outlook is even 

worse. However, if you turn to the Bible and read the first and 

last few verses of Habakkuk, you can hardly believe . it is the 

same author. What changed? When Habakkuk remembered the 

person , power, and purpose of God, his faith enabled 

grapes on the vines, though the olive crop fails and the fields 

produce no food, though there are no sheep in the pen and no 

cattle in the stalls, yet 1 will rejoice in the Lord, 1 will be joyful in 

God my Savior. The Sovereign Lord is my strength; he makes my 

feet like the feet of a deer, he enables me to go on the heights . 

For the director of music. On my stringed instruments" (Hab . 

3:17~19) . 

Habakkuk begins in a frantic state of doubt because of the 

horrendous circumstances in which he lived, but by the time he 

concludes he is filled with such peace and trust because he 

honestly knows that no matter what happens we can rejoice in 

the Lord. My heart and your heart can experience this peace, 

even through today’s difficult times. This is a real security 1 feel 

Christians of our day want to experience. Aren ’ t you tired of 

witnessing receding faith , flabby commitments, and our dull 

spiritual routines? One of the key compçments of Habakkuk’s 

breakthrough involved the power of remembering. He lived in dry 

times \AJhen God ’s grace and comfort were difficult to see , 

exactly like our situation right now. Haven’t you been through a 

season like that? God knows life in this world can be a series of 

spiritual mountain tops and deep valleys . Our spiritual highs make 

it easier for us to find contentment, but when we go for long 

stretches with very little sense of God ’s closeness, God has 

taught us to rely on our memory. We need to remember God ’s 

person, power, and purpose in order to invigorate ou r.faith . 

Today ’s Lord ’s Supper stands as a memory aid beyond 

compare! It is the regular opportunity God provides for us to 

remember. God’s love has not changed since His Son died on the 

cross. In fact, the ~ord ’s Supper is so packed with the meaning of 

His love that it provides the ve이 real possibility of creating a life 

changing 'before and after' experience each time we eat and 

drink it. Only you know the ’before’ condition of your heart, but 

as you reflect and remember Jesus Christ, God’s hope is that the 

Spirit will steer something within you that you will not go home 

unchanged. Jesus commands us to partake in Communion, “ Do 

this in remembrance of Me"(Lk. 22 :1 9) . Remembering the past, 

present, and future results of Jesus Christ’s death gives us hope. 

We have the same hope as He has . The Lord ’s Supper 

strengthens our faith. Please my dear friend, don’t ever glve up. 

Whatever your situation, come now and join th'e Lord's Table and 

receive the strength, hope, and peace of eternal lif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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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tJl라 

(17)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것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뻐)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빼하리로다 (19)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박국 3:17 --19) 11 성관옥사 

하박국이 처한상황 

우리는 의심할 여지없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근간은 부패했습니다. 자연재해 

와 예측할 수 없는 재난들이 우리 세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인간이 범 

하는 죄의 수위는 높아져서 폭력 불평등 불의가 만연해 있습니다. 느 

부갓네살의 첫 유다 침공 이전 하박국이 경험 했듯이 열악한 상황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유명한 선지자가 아 

니 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사명을 주셔서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 

는심판을받을것이라는당신의 계획을알리려 하셨습니다. 하박국은 

왜 하나님께서 유다에 악한 일이 계속되도록 허용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 

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 

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 

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 

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썼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끼합 1:2~4). 하 

박국은 어째서 하나님이 유다 땅에 날로 늘어만 가는 죄를 벌하지 않 

으시는지 이해할수 없었습니다. 그뿐아니라그는하나님께서 유대인 

보다 더 사악한 바벨론인들을 시용해 유대인들을 벌하시는 것도 이해 

할 수 없었습니다.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 

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합 1:13). 하박국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 

인들도 아주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이 부정직 

한 이윤 축적 ， 무죄한 피 흘림 ， 압제와 토색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느끼 

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교회들도 말씀을 왜곡해 행복이나 성공과 같은 

물질적인 축복만을 강조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자가 현혹 

되어 참 믿음을 실천하지 않고 세상적인 부에 목매는 모습을 보고 있 

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적 변화의 원천이 되십니다! 

우리가살고있는세상은 

바로 지금，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각국의 정부에는 정의가 없고， 인류는 더욱 죄에 빠져 

들고 있으며 ， 지구는 재난으로 가득합니다. 교회지도자들은 성경을 외 

면한 채 자신들 앞에 놓인 비참한 상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좋지 않아 보이며 앞무로는 더욱 나빠질 것입니다. 그러 

나 성경으로 돌이켜 하박국서의 처음과 끝의 몇 구절을 읽을 때， 여러 

분은 동일인이 썼다는 것을 믿기 힘들 것입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 

까? 하박국이 하나님의 인성 능력 그리고 목적을 기억했을 때 그는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 
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 

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 

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시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 

의 높은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끼합 3:17~19). 

주님안에서 

하박국서 시작 부분에서 그는 당시의 참혹한 상황으로 인해 극도로 

흥분하며 의심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서가 끝날 무렵에는 평화와 

신뢰가 가득한데 이는 상황에 관계없이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음을 

그가 참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오늘날 힘든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도 모두가 마음으로 이 펑회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참된 안전함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여러 

분은 날로 줄어드는 믿음， 축 늘어진 듯한 헌신과 우리의 지루하고 틀 

에 박힌 영적 일상을 보면서 진절머리가 나지 않습니까? 하박국이 난 

관을 돌파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은 기억의 힘이었습니다. 그는 하나 

님의 은혜와 위로를 찾기 힘든 메마른 시대를 살고 있었고， 이는 지금 

우리의 상황과똑같습니다. 여러분은이런 시간을보낸적이 없었습니 

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산쪽대기와 갚은 계곡을 번갈아 오 

기듯 영적으로 들쭉날쭉 할 수 있음을 아십니다. 영적인 산꼭대기에 

있을 때 우리는 쉽게 만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 

없이 계속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억에 의존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 

나님의 인성， 능력 그리고 목적을 기억하여 믿음에 생기를 불어 넣어 

야합니다. 

주의만찬을기억하라 

오늘날 주의 만찬은 우리의 기억을 회복시켜 주는 최상의 시간입니 

다!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주신 정기적인 기회입니 

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로도 불변했 

습니다. 사실， 주의 만찬은 주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최상의 시간으로 

우리가 주의 펙과 잔을 대할 때마다 삶이 바뀌는 ‘전후’ 체험의 실질 

적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은 단지 자기 미음의 ‘전’ 상태 밖에 모릅니 

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여 기억할 때 하나 

님께서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이끄사 여러분이 콕 변화되어 집에 

돌아가길 소망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찬식 참여를 명 

령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니를 기념하라"(녹 22:19).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결과들을 기억하 

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일한 소망을 갖습 

니다. 주의 만찬은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지금 주님 
의 식탁으로 와서 함께 함으로 영생의 능력， 소망， 그리고 평화를 받으 

시기 바랍니다. 아멘.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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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기도피 l 성용 파노리 Dt 

매시아의 푹을평 

종의귀를차르다 

예수님을잡으러 옹무리 중한사람 

의 귀가잘리는사건은사복음서에 모 

두 기록되어 있다. 복음서 중에 기장 

먼저 기록된 U]-7뱀음은 “그들이 예수 

께손을대어 잡거늘곁에 서 있는자 

중의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막 14:46-47) 

고 기술하였다. 마가는예수님의 제지들을그누구보다잘알고 있었다. 그럼에도마 

가는 종의 귀를 자른 사람。1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다. 세관이었던 마태가 기록한 마 

태복음도 이와 비슷하다. 마태도 마가복음과 거의 똑같이 기술하였다{마 26:50- 51). 

누기복음은 이 사건을 마태와 n까와는 약간 다력l 기술하였다. “그의 주위 사람 

들。l 그된 일을보고여짜오되 주여 우리가칼로치리이까하고그중의 한사람이 

대제시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녹 22:49-5이. 누가도 u]-가와 마 

태처럼 종의 귀를 자른 사람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 그러나 예수 

님을 잡으러 온 무리를 먼저 공격한 쪽은 제자들이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이어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요한복음은 가장 구체적으로 종의 귀를 자른 사건을 기술하였 

다. ‘폐수께서 대답해l되 너희에게 내가그니라하였으니 나를찾거든이 사람들이 

기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 

하였사옵나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 

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 

라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칼집에꽂으라아버지께서 주신잔을내가마 

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 18:8- 11). 

종의 귀를자른 제자는 베드로였다. 그는 자신의 기질대로 조급하게 나서서 무리를 

대적하였고， 한 사람을 공격하여 피를 흘리게 했다. 피 흘리는 것에 대한 성경의 가르 

침은 다음과 같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 

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창 9:6). 그런데 제지들이 피 흘리는 데 

앞장선것이다.소위예수님을향한충성이표면적인이유라고주장하겠지만실제는 

자신들이 원핸 것이 있기 때문이었다. 켓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함께 기도하기 

를 간절히 원하셨혐l도 잠에 빠졌던 제지들이 아니었는7]-? 종의 귀를 자른 행동은 

예수님의 길을막는불필요한행동이었다. 당시 제자들에게 필요한것은자신이 무언 

가를하려는행위가아니었다. ‘자로잡힐자는사로잡혀갈것이요칼에죽을자는마 

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께 13:10). 

주님을 믿으며， 주님께 충성하겠다고 말하는 우리의 내면에 믿음이 있는가? 믿음 

이 아니라내가원히는것을이루고싶은정욕과탐심으로가득하지 않은가?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n씨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은 자신만만하게 ‘할수 있나이다”라고 대답했디{마 20:22). 또 

한 ‘주여 내가지금은어찌하여 따라갈수 없나이까주를위하여 내 목숨을버리겠나 

이다!'(요 13:3η라고 베드로는 큰 소리쳤다. 대단한 충성심을 가진 제자들인 것처럼 

보인다.그러나실제로이들은모두예수님을버리고도망갔으며，모른다부인하기까 

지 했다. 내가하려고나서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따라야한다. 하나님이신예수님이 

십자7에 달려 죽와#야 할 정도로 우리는 진실로 익하고 교만하다. 주님께 항복하 

자 ‘내 실력이 주님의 길을막지 말게 하소서 . 가루가되게 하소서 아멘 . 

• DH주 월요새벽기도회“9벽 441)에서 상상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요한껴|시혹 초투에는 탕시 (A.D.90년명)소아시아에 깨척된 얼곱 쿄포|에께 보내는 

에베소 

교외 

서머나 

교획 

버가모 

교획 

투아디락 

교획 

사떼 

교외 

밑라댈비아 

교외 

라오디게아 

교외 

예추닝의 메시π11t 소깨도|어 있다. 이 메시πl들을 단π| 이들 쿄호|에만 국한된 껏이 아니다. 

일곱 쿄쪼l는 초대쿄효| 이후 앵껴날 모든 교회의 대표로시 이 말씀들을 받운 껏이다. 

따라^i 우리는 당시 일곱 쿄호|으| 상왕과 팍 쿄쪼|에 주어진 주님의 메시π|를 새껴， 

십자까 목을을 전하는 교쪼|로 세워껴야 한다. 

[ 특정 | 췄잔 | 헥앙 | 당부 | 약속 | 상정 I 
정통적인 선행， 인내， 악에대한 처음사랑을 회개하여 하나님의낙원에있는 정통을지키는데는열심 

교회 배격 ， 교호|질서확립， 버리고 구원의처음사랑을 생명나무열매를 이나하나님과의교제는 

(계 2:1-7) 주를위해성실합 퇴보함 회복하라 주리라 등한히하는교회 

가난하나부요한교회 영적인 10일 동안의 환료멸 두려 생명의 면류관을주리라， 궁핍에초연하고헌신과 

(계 2:8-11) -닙「르E프 -」「리口 워 말라， 죽도록충성하라 둘째사망을피하리라 충성을다하는교회 

우상숭배한 고난과순교의 빌림과니골라당의 심판010191 감추었던만나와흰돌， 흔탁한세태와 

교회 위기에믿음을 교훈을쫓아우상을 전에 새이름을 결탁한 

(계 2:12- 17) 저버리지않음 섬기는이들이 있음 회개하라 기록한것을주리라 교회 

악한여선지자의교회 사’리〕ll E 」낀르 .... , 거짓 선지자이세벨을 처참한결말이 묘댁을다스리는권세와 많은이단에심취되어 

(겨12: 1 8-29) 섬김 ， 인내 쫓음， 우상숭배， 행음 이르기전에회개하라 새벽멸을주리라 진리를떠난교회 

살~fq는이름을 몇사람이 극도의형식주의， 시t!~.으드크 흰옷을입고주와동행 그릇된교리， 

가졌으나죽은교회 여o저 ..., 스 '-'--켜 '"으 <= 영적무기력 ， JC어3? I그4 하리라， 생명책에서 이름 형식주의에빠진 

(계 3:1 -6) 지킴 행함이없는믿음 회개하라 을지우지아니하리라 교회 

연약하지만충성스러운 작은능력으로도 아무도면류관을 하나님성전의 말씀을지키며바른 

교회(겨1 3:7- 13) 철저히순종함 빼앗지못하게 하라 기둥이되리라 신앙을견지하는교회 

부요하나 미지근함， 교만함， 자신을돌아보라， 주와친밀한 세태를쫓아인기를 

가난한교회 영적가난， 영적수치 ， 차든지뜨겁든지하라， 교제를나누고 누리며물질적부를 

(겨 1 3 : 14-22) 여o저 -「 -4‘-켜C그 회개하라， 열심을내라 주의보좌에앉으리라 누리는세속화된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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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곁까찌 

얼마낙 쿄고 ‘대단안지 

저는 원래 좀 내성적이고 소극적이어서 복음 전파하는 데에 좀처럼 열정적 

~1진 못했습니다. 그러낭 함께 했던 팀월들이 진지하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복 

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자극도 받고， 도전도 받아 미약하지만 조금씩 변화하여 

영접하는 것에 대한 기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베트남 언어가 어려운데， 

저희의 준비가 부족해서 전달이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았지만 끝까지 들어주고 

기도까지 함께 해 준 영흔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 

고 대단한지， 신기하고 소름이 끼쳤즙니다. 부족한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살 

아 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었던 뀌한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김진영(대학부) 

예수 님이 

두렵고 떨렸지만 ‘주님 말씀순종J 이 먼저란 생각만으로갔습니다. 예수님 

이 승리하셨습니다. 무슬림을 만나면 반가웠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 

저들이 회심해서걱F님께-돌아올 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기에 크때가 기 

다려집니다. 예수님" 내년에도 주님 명령 순종하게 저의 모든 일을 조정해 주 

시옵소서. 갈-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다시 가고 싶습니다. 목 

이 쉬게 찬양 부르며 주님 전하고 싶습니다. 

‘•--' .­-
이화엽(집사， 11교귀 

저녁 평가회 때 현지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이유를 알았다. 다gt한 

신들을 믿기 때맨 모든 신들을 다 좋다고 딴는 λ넓을 앓91다. 아침 경건 
회 때 성령충만함 받기를 기도하고 전도의 길을 나아갈 때 여인들과 아이들이 

많이 몰려왔다. 여인들의 이마에는 붉은 점이 있었다. 붉은 점은 죄라고 밀}해 

주자 그들은 점을 지우고 복음을 받아들였다. 아이들은 찬양도 잘 따라 했다. 

어린 생명들과 커 가는 젊은이들이 복음을 깨닫는다면 소망이 있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들었다. 전도할 때 방해하는 부모들이 있어 안타까웠다. 교회에 나가면 

동네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된다고 했다. 이들이 흔합 종교가 아닌 유일신이 

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성령이 임 

하기를기도했다. 

표복심(권사， 19교귀 

명얀안 마음 

밤 10시 쯤에 현지 공효때1 도착하였으나 약속된 기사는 나오지 않았고， 호 

탤은 이미 만원이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아무 염려도 되지 않는 평안한 마음 

을 주셨다.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시지 ! 우리는 믿고 맡기며 감사히 따르면 
되닌까.’ 친절한 택시기사를 보내 주시고J 묵을 곳을 찾아 주셨다. 그날 밤 우 
리는 아무리 힘든 일이 닥쳐와도 주님만 의지하면서 사역할 것을 결심하였다. 

문슬림， 천준관도느토속 신앙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맏이 유일한 길인 
- 것을 찬양과 전도지를 통해 심어 주면서 ‘이곳이 정말 땅 블이구나’ 생ζL하며 

더 열심히 쁨음을 전하였다. 태어나면서부터 무슬림인 학생들은 어른들의 

눈치를 보느라 처음엔 거절했지만 전도지를 선물이라고 건네주면 몰래 

숨어서 읽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와 감사를 드렸다. 

이현진(권시， 11교구) 

시간 

환자가 있는1관계로컨교는-엄두조차 내지 못하던 
내게 선교지를 효t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마음을 허 

락해 주셨고 키회를"주셨다. 출발을댈두고 가슴이 떨 
리고 ‘잘할 수 있을깨’ 염려가 되었늄. 게르에서 복음 
전하고 r찬양과 율동을 한니 ‘현지인들QL 우리를 따라하 

면서 매우 흐뭇해 하였다. 그들은 집을 나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손을 흔들어 쥬평다; 다섯 째날 

남은 전도지를 모두 로야 골목 골목r다니며 복음 전 
하5l 뜰님께 영접긴도 올리고 “따벤”으로 주님께 영 

-:--- ....... ;L' ‘ ι 

- 광 돌힐 때에는 얼!?l니 -7-1쨌는지 사역을 하면서 우힘 

팀원들 모두까 은젠밭늑 시간이g젠O밸 삿옐을 톱 
해서 주님을 만날 수 였는「은혜로운-시죠}이 되어 너무 

기쨌다. 
τ;Js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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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린꾀 

*님께l 카lL ，..딛씨l 를사 설램과 기대감을 갖 

고 수련회를 효빼 출빌했다 나는 학생회 임원 

으로 이번 여름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인 

고민들과 미홉하게 준비한 수련회 프로그램들 

로 인해 걱정했다 하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수련회 준비를 잘 마칠 수 있었다. 

수련회 기간 동안 제일 기억에 남는 몇 자l가 %는데， 첫 번Jlij는 딴툴과의 친교이다 

게임과 물놀이를 통해 평소 말할 기회가 없었던 선배들이나 후배들과도 친해질 수 있었 

다 또한 평소에 서먹했던 효무나 인사만 하던 선생님들과도 더욱 가까워지는 시ζ101었 

다 두 번째로는 부흥회 AILfO l다 피곤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잘 알아 가는 시간 

이었고 부족한 q를， 주님을 전떤로 의지따| 못했던 지난 날을 돌아보며 호|개õf는 귀 

중한 시캔|었다 부흥회 후 기도 시E뻐{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기도 

해 주고 혼자가 아닌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서 좋은 시ζ101었다 마지막으로 감 

사힘이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특별히 나에거| 생긴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효lûl 

다 그동안 생휠땐서 감A탬10f닌 불평과 불만으로 생활했던 날들이 더 많았다 또 

믿는 시람으로서 가져야 할 히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을 따르며 타협하는 부분 

이 더 많았다 항상 감시와 주님의 인도히심을 믿어야 효빠고 수도 없이 들었지만 언제나 

예배 후 세S뻐| 돌아가 생활할 때에는 불평01 가득 했고 흔될다고 투덜댔다 

그런데 이번 수련회에서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나에거| 큰 깨달음을 주셨다 주님은 항상 

LI를 흔한 계획이 있으시고、 q를 지키신다는 것이다 어찌 보면 성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나는 이번에 그 시실을 가슴 갚이 느낄 수 있었다 내게 일어난 일 

들이 당시에는 찌증나고 불평스러운 일이었지만 나중에 생ζ!õf면 나011거| 너무 좋은 경험 

이었다 나의 이기적인 생각들을 낮출 수 있게 히셨다. 또한 더 낮은 자리에서 서|싱을 바 

라볼 수 있게 하셨다 나는 이번 수련화를 통해서 모든 일 속에 나를 흔한 주님의 계획하 

심이 있디는 것을 깨닫고 너무 감사했다 부흥회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언니， 오뻐t 

효믿들 그리고 선생님을 보며 나에거101런 시람들을 허락해 주신 것 또한 감시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얻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린다 면예림(학생 1 고등부) 

]I~의 힘 I!I:;느l 를~ 2박 3일a백 고등부 수련회가 끝이 뇨봐 처음으로 가보는 선뿔H의 

일정을 포함하면 3박 4일 동요엑 수련회였다 학생화로 고등부에서 봉사히면서 수련회 게 

S을 짜는 동요뻐}는 문제가 없었지만 막상수련회가 다가오고 비가온디는 일기예보를 대 

하면서 임원들과 선생님들은 많은 걱정을 했다 기도원에 하루 일찍 도ξ한 선발 대원들 

은 저념에 모여 기도를 했다 건강과 프로그램 진행과 가장중요한 날씨 문제를 놓고 기도 

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정말로 이루어졌대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물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요뻐}는 비를 거두셨다가물놀이가끝나자마자 비를 내리셨다 

나는 01때 기도의 흔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기도의 성공과 함께 기도의 실때 

를 통해서도 기도의 흔을 깨닫게 히셨다. 물놀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비가 내리지 않게 도 

외달라고 기도를 드렸지만 나머지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서는 기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 

보기 좋게 나머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요뻐|는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였다 솔직히 날 

씨 문제로 인해 물놀이를 못효!Cf는 것만을 걱정했지 다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나는 01 
프로그램을 잘 진행할 수 %을 거야 라는 지만심01 기득히여 기도를 전혀 하지 잃g펀 

것이다 이번 일로 내가 잘하든 못하든 어느 상웰il서든지 주님께 기도를 해야 효!Cf는 것 

을깨닫게되었다 

수련회에 오면 가장 좋은 것이 역시 부흥회이다 기도를 하며 눈물을 흘리며 찬g떨 할 

때 정말 행복하CH 그리고 부족한 것이 많은 내가 남을 위해 기도를 해 줄 수 있다는 것 

이 정말 감사했다 솔직히 빌딩H서 자금 이 순죠뻐|는 부흥회 때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하나하나 생각나지는 않지만， 저념 부흥회 때 눈물 흘리며 기도를 하고 난 후 세상 속에 

빠져 실던 믿음 없던 나에거| 효흥 성숙해진 믿음이 다기온다 그래서 부흥회가 끝난 후 

내 마음이 주님께로 효변태| 도l고、 믿음도 더욱 성숙해자는 것 같다 이번 수련회 주제는 

‘구약성경 속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였다 예수님의 참사랑을 느끼고 발견하게 되어 

참 감사했고 그 못지 않게 q에거| 있어 이번 수련회는 ‘기도’ 이 두 글자연 충분한 것 같 

다 박중면(학생1 고등부) 

-

내 안의 우&펠 깨뜨리며 
‘구약성경 속의 예수 그리스도’ 01번 성경학교의 

주제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 출애굽기 

를 경험해 보는 것은 정말 기대되었습니다 우리 

고뻐|서 준비한 금송O~지 사건을 출애굽기 32쟁| 

근거하여 우상을 섬기는 것이 히나님께 얼마나 큰 죄인지 0매|들에게 쉽게 전하 

기 위해 연극을 준비했습니다 짧븐 시죠배|었고 준비도 서툴렀지만 연극 내내 정 

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 지~부터 얼미나 많은 우상을 내 마음속에 가자고 

있었는지. o fO l들에게 우상을 버려야 효빠고 이야기하면서 나 지신이 참으로 부끄 

럽고 호|개댄|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수님보다 더 소혔던 것들을 정말 버렬 수 

%는 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함을 내내 배웠습니다 저는 성인이 되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인지 자는 O fO l들이 너무 소중하고 부럽기까| 합니다 그래 

서 김지합니다 “소중한 0매|들을 통해 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시LI 주님 감사 

합니다 O fO l들이 예수님과 평생 동행하게 해 주세요” 이정화(교사， 초등1부) 

믿음의 원톨력 빈들에 D텀풀앓머ID띔심렐살아7뼈청 
소년기를 맞는 이 땅의 많은 우리의 이이될 입시와 공부로 하루하루가 버거운 우 

리의 고등부 O fO l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 예배가 회복도l고、 나만의 하나님을 인 

격적으로 E바기어| 고등부가 하나 되어 몸과 맘이 주께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시 

ζ를이길 간절히 소g년뼈 수련회로 발걸음을 옮겼다 정말 쉽지 않다 수련회에 

O fO l들을 침석하도록 하는 첫걸음부터 힘겨운 영적 싸움의 시직이다. 

방학은 특깅과 학원 스케줄로 뿌빽한 시E에|어서 수련회 참석 I쩌|가 학생들에겐 

너무 큰 십재멘 듯하t 특히 펴을 맡고 있는 교사렁 당장 수능 100여 끓 

앞두고 있는 반 0매|들을 설득하여 참석시카는 것이 제일 어렵고 흔든 일이다 하 

지만 내가 할 수 없을 때， 나를 온전히 내려놓았을 때부터 주님은 바쁘게 일히씬 

다 그리 아니히실지라도 다니엘과 세 효믿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E택 

5뼈 여|배자의 재|를 포기해| 않고 LI오는 자민DI 맛보는 진정한 승리째 기 

쁨을 알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0매|들 

을품고기도효H각. 

고등부 수련회 따|막 날 부흥회어는 항상 고3들의 특별 찬양 순서가 있다 수련 

회 가기 전부터 틈틈이 준비된 친g떨 위해 연습하며 다른 닐어|는 참석 못하는 친 

구들도 그 날 그 시간만큼은 꼭 효뼈하여 찬g떨 드리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30여 

명의 학생들이 맘을 다하고 뜻을 새기며 부르는 찬양으로 절로 기슴이 먹먹해지 

며 눈물까지 L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부르는 자도 듣는 자도 함께 예수님 때문 

에， 그분을 바라보는 그 O fO l들의 간절한 마음의 눈을 바라보며 친g에| 끝날 때까 

지 함께 눈물을 흘린다 학생들010매|러니래|도 처}육 활동이나 물 짧 등 여러 

프로그램 중에서도 부흥회 시ζ멸 가장 좋0년}다는 설문 결과를 보면서 예배의 

힘이， 기도의 힘이 우리 0매틸이 입시의 압박감을 이겨Lij는 믿음의 원동력S을 

감사하게된다 

이번 부흥회 때도 선후배를 위해서 서로 부둥커안고 기도해 주며 그동안 공부를 

핑계로 예수님을 뒷전에 

물러나게 했던 우리의 모 

습들을 회개하며， 그 요뻐| 

서 맘껏부어주사는주의 

은혜 7뺀I~뱀하고행 

복한 시간이었다. 주의 

지녀는 주의 품에 있을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함 

- 을또한번깨닫는귀 

한 시ξ버|었다 안정희 

(교사， 고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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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재미있었다 일주일 동안 하면 좋겠다 r획연우학쟁 

껴 음익뱀프에 가서 바이올린에 대해 많은 것을 배 

운 것 같습니다 마스터클래스를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의 실력을 알 수 있었고 배울 수 있어서 

좋g윌니다 그리고 야오}음익회 때는 꽃은 날씨 

에도 관악71도 들어 보았고 듀엣도 듣고 참 많 

이 빠 것 끓니다. 댐에 음악밑에 7맨 

더 멜| 배웠으먼 좋겠습니다 (뼈립학생 

P 교호| 시람들과 명171도원에서 지LH본 적은 있 

지만 같이 모여서 연주를 한 적은 처음이라 뜻 

깊은 시E를 보낼 수 있었다. 서로 흔발을 준비 

하며 효용 드리고 지휘자 선생님의 재미%는 강 

의도 듣고 a 주여!^버|를 빠푸소세를 연주 
할 수 있다는 것에 놀랐다 나의 지리에서의 책 

임감도 배울 수 있었고 큰 은혜를 받는 시앤1 

되었다 (O/Ã，온학생 

n 친~t() 1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는 걸 

태| 한 번 느꼈다. 그래서 라님이 찬g떨 받 

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료면}셔서 찬 

ml라고 하신 것을 깨듣~lcl. (;승링주 장새 

) 악기로 주님을 찬양01고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 

니다 또한 악기를 연주할 때 심렁 죠은 곳에서 

나오는 마음으로 연주해야 효!CI는 것을 을g응 

니다 그리고오케스 

트리에서 다른 파트 

의연주가나올때 

소리를 들으며 작게 

연주해야함을 깨달 

%윌니다 몸 된 교 

회의귀한연주선생 

님들이 우리를 지도 

해 주심 감사합니다 

(감정흘전도새 

"~?-l으←1.Y-응 jtf견 '7 ß Lt史 (’) 

주간중현 

옴약펌프 l 혹옴합림 

참 따뜻했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나에게 그리스 

도의 놀라운 사링을 알게 하시 

고선택 받은자되게 하시고 

내가 7빠 할 길을 인도해주신 

주님께 무한 감사드립니다 충현 

음Q，to~카데DI를 통해서 악기를 

연주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음악 

캠프를 통해서 그동안 배웠던 

악기로 나누게 해 주시고、 마스터클래스 시간도 7~^1며 한 

기족이 되어서 서로 칭효팀뼈 부러워하며 약간의 자극도 

되었습니다 

날싸는 좋지 잃댔지만， 연주하는 동안은 많은 비가 내리지 

않아 아름다운 저녁 야오}음믿회를 할수 있었습니다 침으 

로 벅찬 시LIOI었고 가슴이 먼저 반응하면서 눈물이 뇨윌 

니다 주님을 사행}고 음악을 사행}는 시람들이 모여 더 

욱더 큰 감동이며， 주 앤|서 만난 형저때H의 모습이 참 

따뜻했습니다. 지휘자 집시님의 g앤 ‘영적인 찬양과 오케 

스트라의 역할 이라는 주제의 밀씀은 달콤하고 흥미로운 

깅언이었습니다. 오커ι트2.f는 자기 파타 쉴 때에도、 다 

른 악기의 소리를 귀 가울여 들으며， 지루하더라도 잘 참 

고 인LH하며 같은 호흘을 해야 효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른파타연주를할때도한호흘을빼 기다려주는것 

도 하나의 소리 없는 연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 

다 때로는 목소리로 악기 소리를 내며 손으로 악기 켜는 

동작까지도 보여주셨고 지휘하는 손동작을 보며 박자 맞 

추는 법을 알려 주사는 등 무엇 하나 놀치고 싶지 않은 강 

연이었습니다 벌써 내년이 기다려집니다 

충현음Q，to f7떠|미 음악캘프를 통해 많이 느，)]교 처|험하는 

좋은 기회의 시ζ버| 되었습니다 마 

음은 말로 설명해서 이해시켜지 

는것이 아니라그냥%는그 

대로 느껴지는 것 같슴니다. 

모두 다 주님의 은혀I~을 알 

기에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징양장새 

초ìl 성ì~[H ̂ ~진 

‘. ~ ... ß‘ “ _ 1;, 

신령한예배를 위한성가대는교회 설립 초기부터 결성되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찬송하는마음은예나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이렇게 시작된 성가대가 지금은 9개의 찬양대 · 오케스트라 및 핸드벨 연주대가조직되어， 구속의 은총 

을베풀어 주신 예수그리스도를찬양하고 있다. 뿐만아니라각교회학교에도찬양대와오케스트라가조직되어 있다. 

2011 년 8월 28일 @ 

십짜까 

는부고러 

울고}쩌주 

의상멍이 

었다.극 

악무도한 

효l믿들-i 

고톨스럽 

께 혹이는 효|악의 헝벌이었다.01헤럼 예전어|는 십πnt톨 11 
억조짜하11 싫어쨌，7t 1만요놀낱어|는하Lt，으I~씬구나무덤에 

서 푼양| 몰수있는 장식이 되어 버렸다. 바흩어r깨는십πt1t뿐 

이었다맙 6: 14). 우리도 십7tn뻗。|어야 한다 십7tt1to11는 

하나남의 놀라울 목적이 담껴 ~rct(319:2끽. 그리스도으| 십 

πn맨맺| 쪼lξ톨흩 구윈맡 추 었는 유밑한 Fg법이다 십I까} 

의 목적올 초I~톨의 그윈이다(뱅 4:1 괴. 십7tn뿐맨| 효I~톨 

의 호|흘 깨뭇하께 힐 추 입다머밀 1:끼. 그리스도으| 십I빠 

묘~I 죄로 빼어친 3tLt넘고}으| 근배}훌 호|록힐 ~ 없는 유엎f 

Fg법。|다(굴 1 :20). 

잔암한십πn뻐| 매달려 여|수님이 쏟아L빠!nl훌흥빼^i만 

초|잎들을 :그윈훌 받는다(톰 5:10).01와 밑올 십πnt:으l 목적 

훌깨닫는다펀우리는 고백해야l..~t. “내까그E암도와암께 

십자1뻐| 못 박였Lt니 그런흑 。때|는 LH1t At는 껏。| 아니요 

요직 내 ξ뻐| 그21스도깨|서 At^1는 껏이라 이쩌1 LH까 혹깨11t 

흔테 ̂t는 껏옴 Lt톨 At풍냉싸 Lt톨 ￥l하여 πt11 7ttt낼 버리 

신 하나닝으| 아둠흩 믿는 믿을 얀에서 시는 껏이라"(곽 

2:20). 그리스도으| 십I까}는 효l믿들훌 구윈홉까| 우I한 *빠 

님의 목적이었다 그리스도으| 십7tt1t는 도전한다 “Lt톨따라 

요라 내까 너효|를 At림흩 낚는 어부까 되께 하리라"(마 

4: 19). 헛된 영핑받} 유한한 뱅복율 우l해시 써|성을 따라1까| 

말자 여l추넘훌 따라 십7tnt톨 전힘으로 영혼옳 싫21는 어부 

까 되자 요직 그E암도으| 십짜'1t톨 물들며 7tt11훌 부g-베며 

7tnl 십7tnt를 7t 1자 아펀L 

- | 번효 성명 &륙과청 쿄구 윈도자 

톨받톨- 2735 안예인 영아부 16 출셈 

2736 앙서정 영아부 18 출생 

2737 소성우 영아부 14 출생 

2738 김효은 앙육반 19 김희숙 

2739 이유정 앙육반 ‘ 7 안세현 

2740 백진희 앙육반 22 한금례 

2741 잠재경 앙육반 14 민병란 

2742 김유량 앙육반 20 조희순 

2743 박보배 청년 1 부 14 

2744 심재윤 양육반 9 김현철 

2745 안정하 앙육반 9 김현절 

2746 심형보 영아부 9 김현철 
-.l~ 

2747 염지선 앙육반 15 유새롬 

2748 김민호 앙육반 9 이분옥 

2749 김선민 중등부 17 앙해수 

2750 염영자 앙육반 김미애 

오시IDI 바E닙니다. 
2751 최동환 앙육반 22 박현숙 

2752 박인혜 19 유정욱 

2753 이영아 22 이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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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훨 
'Ð'길 우리의 복음이기리었으연 %에}는자들어|계 가리어진것이라 

그 중에 이 서|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tsl여 

그리스도의 영광의복음의 팡재가비지지못하게 힘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상이니라 

기도의 창 충현 장 소 ‘ 저￠교육관 1층 에바다부실 

수외교섣 재강 
일 시 8월 영일~12월 11띨1양긴) 매주일 15:1(Yvl!}"20 

일 시 :9월 11띨주일H2일(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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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충현기도원 

륭씨흩노피 1180외 생기노피 킥흥 고시션정셔 찌를안내 '9월 9a/(글l 끼지 

@ ζ종 고).1 정웬목사 강도시 전도시 목사후보썽 @ 신학 겨속 추천 정원총신신대원 재햄 
접수 및 문의 사무국 행정과 (tr 552-8200, .#때4) 

장소 충현동산 일시 옐 3일(퇴오전 6시출발 

외션부 가흩(추석) 수린외 

얀수정씨 시조찌거 륭씨 

띠 충현의 모든 성도가복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의 횡요 3:5)이 되게 하소서， 
션교언어 흘린 

일 시 : 0뮤일 1500 장소 제교육관 406화우크뻐|니) 504회인되 %회네말)500회버E님) 얘회킴보디애 

멀셰 

1 정영자 성도(윤태숭 성도의 모친， 10교구 마석 2 
구역) / 22일별세 ， 24일 장례 

2. 최정자 은퇴권새한일연 타교목사의 모친 ， 9교 
구금호6구역) / 23일별세 ， 24일 장려1 

3 이희석 집새김연향 권사의 남편 · 이병노 집사 
의 부친 남혜원 집사의 시부， 18교구 사당1구 
역) / 24일별세 ， 잉일 장례 a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요 14 :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a 위임목사님을 십자가의 복음〈고전 15:3~4)을 전하는 은총의 통 
로로사용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주소서. 

a 십자가의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요 4:2띠를 위하여 미리 
준비(15분 전 예배실 착석)하거l 하시고， 예수 펴스도를 만나 
는은총을베푸소서 

낀칭/교육국쩨1교육관 2층 #4Z에 

일시 9월4일뿌음주웰오후33) 장소 제1교육관'JJ7호 대상 수강생전원필집 

로마서에 나타난예수그리스도(제1교육관:JJ7.s친 

수요성경공부 교육기간 9월 7일- 11월앙일(12주겐 

· 오후반2:.'JJ-4.aJ DI7벅옴예 나타난여타그리스도떠1교육관:JJ1.회 
훌애굽기이| 니타난여다그리스도써1교육관EiJ，회 

사무앨짧뼈| 나타난여싸퍼스도(제1교육관:JJ，갱 

교육기간 9월4일-11월X웬12주긴) 앙 제1교육관'JJ7호 매주일오후33) - 4:.'JJ 

교육기간 9월4일-11월X웬12주긴) 짧 베C배흘 매주일오후3:.'JJ -4:.'JJ 

교육기간 9월4일-11월a뭘떤주겐 εe:‘지11교육관 407혹 매수요일오후 1.3J -2:.'JJ 

2011 넌 후반기 교훌훌련원 

연합개ζ뼈빼 

저녁반8aJ -αu 
쿄시양성부 

찬않H원양성부 

충현딸대원훈련 

곁흔 

1 김효댁 군(김수경 씨의 아들)과 김현옥 양김기 
성 성도 윤금자 집사의 딸， 6교구) / 9월 3일 
(토)13‘00， 마리미놓 웨딩흘 

2 김형진 군(깅갑숭 씨 · 김홍자 생도의 아들， 타 
교)과 김흥미 앙(김민구 집사 김재순 집사의 

딸， 8교구)/')월 3일(토) 13:00, 육군사관학교 육 
사회관 

딩 모든 교구와 교회학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천 

국일문(골 1:2히이 계속 양성되게 하소서 

딩 1년 1인 1명 (1' 1. D 전도하며 교회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딛 1: 3)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a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막 
16:1딩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샤 가는 선교 
사가되게하소서 

밍 충현의 재단들(유지 · 동산 · 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양로원 · 함양충현농원) 및 준공 
된 사랑관파 자연징H납골시설)이 이웃 사랑의 열매(롬 15 : 2)가 

되게하소서. 

월 。E| 주일예배 (장로) 찬양예배 수요예배 (권새 

II m N V 
엠로 1 인수집시) 

[] 

4 셔「여 。시 황의만 백종운 김윤환 박상대 。~jJ시 「 임신자 이정애 

9 
11 전홍렬 이호일 예정호 -s:벼。시--， 구재완 % 혀 。그 」 남 희 조영숙 l 

18 최경하 이홍기 윤선한 박재현 전계식 π 2r에”τ;z. 김영란 김영옥 j 

25 함철주 임창식 박우현 송한천 이계인 남중호 김옥자 박정애 

9월 주일 및 수요예배 기도 담당 2011년(10찌 CMTC 씬괴흩톨 
뭘시 :9뭘 4밑(다를 추삐) 훌소 : 빼다니톨 

시 간 | 강 의 

18:1장4없회오리언떼101션 
18홉‘19:151주쩌|강왜:51니님의 교회와 선페 
1엠당에9:4이 2011년도 선교정책 

2011년 CMTC 씬과수톨획 
밑시 :9룰 3삐톨) 9:3()-12".30 
장쇼 :빼1교혹판5이호’많I훌빼% 

밍 피택자들이 모든훈련을통해서 자기를부인하고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십자가의 정병(딩후 2:3)이 되게 하소서. 

l 때~간 연속 기도실 : 본당 iD)효 
9/4 (주일’ 
김운창/나영실 
녹 16 ‘ 1-13 

9/2 (금! 
김준민/이성남 
녹 15:8-10 

새벽 기도회 (8 /29 - 9 /씨 

9/ 1 (목) 

정민권/이근호 
녹 15:1-7 

8/31 (수) 

이광현/배종락 
녹 14:25-35 

8/30 (화) 

이현석/배판웅 
녹 14:15-24 

"liP안 
톨. 

초륭부 · 뼈수텀 3-'1-4-'145분(Phoni빼 []~ Beglnnerl!.ι 
· 개강 :9월 5일(월l외l록 기흔반e level톨로 수시 업수 가늄) 

혐민부 · 급 4-'1-5-'130분 · 개강 :9월 9월 
(수요일 3.1.1 기폰반eJI초반l 륭클반으로 수시 점수 가늄) 

문 의 및 수강 신행 옆 내선 349 • 01 0-5892-8200 

, ... 윷핵1’ 
안내 

Ia뭘i쉽i화댈↓과I댈라펴 

2011 
q겠 

날짜 여|배 서E “ 「 사회 기도 ~ ~ 

8/31 
수요 I 예수 그리스도의 복(마 5:1 -3) 황의 연 목사 김운창 김혜경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호산나 찬양대 · 오케스트라) 

수요 II 사마리아 속으로(행 8‘ 2-8) 나기태 목사 강창원 이교숙 익은 곡식 거둘 자가(실로암 찬양대) 

9/2 금요집회 김성관목사 τ D서 ~?‘ 예루살렘 찬양대 · 오케스트라/소프라노 김희영 / 바이올린 장연희 

주일 I 기억하라(합 3:17-19) 장지원 목사 김정훈 석영식 〈예배전찬앙〉 

주일 II 기억하라(합 3:17-19) 김성관 목사 박용현 황의만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외 / 초등1 ， 2부 연합 오케스트라 

9/4 주일 m 기억하라(합 3:17-19) 김성관 목사 양재웅 백종운 시온성과 같온 교회 외 /초등1 ' 2부 연합 오케스트라 

주일 W 기억하라(합 3:17-19) 정민권 목사 τ nr서~? 김윤환 오 신설하신 주 외 / 아멘 여성중창단 

주일 V 기억하라(합3:17-19) 탁정헌 목사 최상민 박상대 그는 냐의 길 외 /플릇 김하은， 클라리넷 박지인(예본 오케스트라) 

주일찬양 이방인의 감사(녹 17:11-19) 박지훈 목사 장지원 임창식 교회설립주일 특별찬양(아벤 찬양대 · 오케스트라) 

예배 담당 (8/31 -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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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 기 는 분 들 ] 

김준민 
3교구 

박은효 
18.교구 

유재진 
13교구 

이회식 
12교구 

하「옥성 
17교구 

김정훈 
7교구 

박용현 
14.교구 

양재웅 
쥐l충현 

이현석 
6교구 

탁정헌 
9교구 

김익환 
IS교구 

박근백 
고드부 

안치원 
24교구 

이태원 
1 9.교구 

최상민 
대획부 

황의연 
2교구 

김운창 
10교구 

문성수 
4교구 

박지훈 
8교구 

이광현 
16교구 

정민권 
5교구 

하형욱 
23.교구 

김성관 

l 부목사 

강창원 
20교구 

나기태 
선교위원회 

박인기 
때6때부 

유현철 
1교구 

장지원 
11교구 

하종철 
21교구 

.우|임목사 

(짧 031-766-5425) 

구분 시간 차 량 

O오전 9:40 본당 앞출발 
화요집회 오전 1 1:00 때 납부펴1.10:20야팀역 경유) 

@오전 9:5()본당 앞출발찍행) 

금요철야 저녁 10:30 금요찬양집회후본당앞출발 

오전 11시에택는주일 m부예배는영어중쾌， 일원{및수 
회룩 오후 1시에 드러는 주일 W부 예배는 스리랭뻐1 중쾌， 
몽팔j ， 러시O뻐 킴보디01어， 인도네^IO iOi로 동시통익됩니디 
뼈8없.s lra없ms i1Er빼， are영1 뼈llSea-dSi]i 

l.a"g..a엎 are ava때ilatlte 없IéI1 ÜC생\W얘'4> 앓Væ， 

a-dSi 벼뻐1， αTese， 뼈'gOia'l， fùlsia1, 어rIXJda1 a-d 
rdTesial ae 양잉뼈latJe at 1te 0000Ü뼈\W뼈'4>앓Væ. 

기도원집회안내 (~ 02-552-8200) 

구분 시간 장소 

I 오전 7:00 본당 
II 오전 9:00 본당 

m 오4국전어 11:00 보」 단 u 주일예배 (수화， 외 동시통역 예배) 

N 오후 1 :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 본당 

V 
오후 3:00 

본당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주일찬양예배 오후 5:00 본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저녁 7’ 00 본당 
금요찬앙집회 저녁 7:00 본당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 00 본당 

예배및집회안내 

김말자 김연식 
14교구 3교구 

나영실 송진경 
앙교구 대학부 

이복순A 이복순B 
20교구 11교구 

장혜구 전은회 
19.교구 7교구 

황순란 
21교구 

· 사링부 신범식 

이에스더 장연회 한경숙 

김숭회 김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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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요한 

• 강도사 박만복 칭년1부 

· 선 

· 여전도사 

강덕필 강영미 
8교구 15교구 

김정연 김정운 
10교구 24교구 

오숙영 옥미자 
13교구 9교구 

이욱주 이향란 
18.교구 12교구 

정원임 최문실 
23.교구 1교구 

· 전임지휘자 

사 

· 전임연주자 

교 

·l!l!lll'.Ii‘!\ilB…_~'S즘--

구분 시 간 장소 

장년 1 부 오후 12:15 제 1교육관 507호 

장년 2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407호 
장년 3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307호 

장년 4 부 오후 1 2:30 제 1교육관 301호 
소망부 오후 12:15 갈렬리흘 

사항부 오전 11:00 복지관지하1충 

에바다부 
오전 9:00(학생) 

제2교육관 1충 오후 12:40(성인) 

(주)앤 8:3(}-오후6애 
탁아부 (수) 오전 IOj(}-lW) 선교관 1층 

(금) 저녁 6:3(}-저녁 9:00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0 베다니흘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3충 
영유초중도서실 오전 8:30-오후 4:30 지liJ교육관 7충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제 1교육관 107호 

지적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구 분 시 간 장 소 

영아부 
I 오전 9 :00 제 1교육관 110호 

II 오전 11:00 

유아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1호 

유치부 오전 10 : 50 제 1교육관 207호 

초퉁 1 부 오전 10:45 제 1교육관 407호 

j• i: 1 c:r 이 2 .!j!. 오전 10:45 제 1교육관 507호 

τ，.， τ cr: f t 3 오전 10:30 복지관 지하2충 

τ1τcT닝 오전 11 :00 제 2교육관 4충 

대학부 (토)오후 2:00 제 2교육관 4충 

갱년 1 부 (토)오후 4:30 제 2교육관 4충 

청년 2 부 오후 12:10 제 2교육관 2충 


